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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수출둔화 속 대중·대미수출 현황

Ⅱ. 대중수출 주요 특징

Ⅲ. 대미수출 주요 특징

Ⅳ.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수출은 ‘22년 하반기 이후 지속 감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무역적자도 ’22.3~‘23.5월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와 대중수출은 악화된 반면, 자동차·기계 등과 대미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났다.

국가별로 대중수출은 증가세가 지속 둔화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저조한 경기회복 속도 및 과잉

재고가 최근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국의 자체적인

생산능력 강화 및 수입처 변화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감소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대미수출은 전반적인 수출악화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고용 등 경기 호조 및 경기부양 정책의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기계, 전기차 

배터리 등 관련 품목의 수출이 큰 폭 증가한 것이 수출 호조의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의 서버 투자 감소로 반도체 수출은 감소

하였다.

하반기 수출은 반도체 재고 조정 등을 바탕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 악화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장기적인 수출

개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중속·내수 위주 성장, 자급률

강화 등에 대응하여 소비재 수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확보와 

ASEAN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인프라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대미수출 

규모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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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수출 둔화 속 대중·대미수출 현황

❑ ‘1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폭이 둔화한 가운데, 최근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부진한 흐름

❍ 우리나라의 ’10년대 수출 증가율은 ’10년 전년대비 28.3% 증가를 정점으로 둔화

- 수출 증가율은 ‘10~’14년 평균 10.1%에서 ‘1�~’1&년 평균 △0.6%로 하락

❍ ’21년 세계 경기가 코로나로 인한 침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출도 반등

하였으나, ‘22년 하반기부터 부진한 흐름으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감소세 지속 

- ‘22년 6월부터 전년대비 수출 증가세 둔화한 가운데, 10월부터 감소로 전환하여

‘23년 7월까지 지속 감소 흐름1	

- 특히, ‘22.3월부터 ’23.�월까지 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22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가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23년은 수출 감소의 영향력 확대

     · 무역수지는 ‘23.6~7월 소폭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수출 감소폭(△11.3%	 보다

수입 감소폭(△18.8%	이 커서 발생한 불황형 흑자

〈그림 1〉    수출 금액 및 증가율 추이 〈그림 2〉수출·입 증감 금액 및 무역수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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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수출,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증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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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 및 ’23년 1~7월 수출 증감율은 각각 6.1%, △12.&%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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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가 수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반도체는 ’23.7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14.2%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품목인데,

메모리 반도체 수급 악화로 인하여 ‘22년 및 ’23.1�7월 수출 증가율은 각각 

1. % 및 △36.9%로 그쳐 수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23년 1�7월 수출 감소액에서 반도체 수출 감소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 수준

❍ 한편 자동차, 정밀화학원료, 2차전지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

- 자동차 수출은 ‘1 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중수출 감소분을

대미 및 대EU 수출 증가분으로 상쇄

     · ’1 년 대비 ‘22년 대중 자동차 수출은 15억달러에서 1억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대미와 대EU 자동차 수출은 1  억달러에서 3 3억달러로 크게 증가

     · 자동차 수출은 ’23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46.5% 증가한 356억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

- 정밀화학원료, 산업기계, 2차전지 등도 ‘1 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세 보였으며 

최근 전반적인 수출 악화에도 증가세 지속

     · ’23.1�7월 정밀화학원료, 산업기계, 2차전지는 각각 22.6%, 5.1%, 9.5% 증가

〈그림 3〉       반도체 수출 추이 〈그림 4〉   ‘23년 품목별 수출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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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중국은 ‘23.7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19.6%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며,

’23년 1�7월 대중수출은 △25.9% 감소하여 ’9 년 한․중수교 이후 최대폭 감소

- ‘23년 대중 수출 감소액이 전체 수출 감소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

수준

❍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가 전체 대중 수출 악화를 견인하였고, 그 외 합성수지

등 대부분의 주요품목 수출도 감소

- ’23.7월 기준 반도체는 대중수출 중 28.1%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며, 우리

나라의 전체 반도체 수출 중 대중 반도체 수출이 38.9%를 차지

- 그 외에 합성수지(△29.5%	, 무선통신기기(△12.9%	, 디스플레이(△45.4%	 등 주요 

품목들도 큰 폭의 수출 감소 기록

❍ 또한 대중수출 둔화는 최근의 흐름만이 아니며, ‘1 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중 

-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  년대(11.4%	 대비 ’1 년대(1.4%	 둔화

하였는데, 특히 대중수출이 ’  년대(21.5%	 대비 ‘1 년대(1.8%	 큰 폭 감소

〈그림 5〉       대중수출 추이 〈그림 6〉 ‘23년 주요품목 대중국 수출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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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전반적인 수출 악화에도 대미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 미국은 ’23.7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18.0%를 차지하는 제2 수출국이며,

‘22.1월~’23.7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 둔화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 ‘22년 전체 수출이 6.1% 증가하였으나 대미수출은 14.5% 증가하였고,

’23.1~7월 전체 수출이 △13.0% 감소함에도 대미수출은 △1.1% 감소에 그침 

     · ‘23년은 전세계 교역량 둔화 등으로 대미수출도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중국

(△25.9%), 베트남(△21.2%), 일본(△10.2%) 등 주요국 대비 소폭

❍ 주요 대미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도 호조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대미수출 중 ’23.7월 기준 34.3%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며,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및 부품 수출 중 대미수출이 35.3%를 차지

- 대미자동차 수출은 ‘23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54.2% 증가한 147억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

❍ 그 외에 주요품목 중 반도체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정밀화학원료, 산업기계,

2차전지 등은 양호한 흐름 

- ’23년 1~7월 반도체 수출은 △62.8% 감소하였으나, 정밀화학원료, 산업기계,

2차전지 등은 각각 93.1%, 10.5%, 39.8% 증가

〈그림 7〉        대미수출 추이 〈그림 8〉 ‘23년 주요품목 대미국 수출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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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중국은 ‘23.7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19.6%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며,

’23년 1�7월 대중수출은 △25.9% 감소하여 ’9 년 한․중수교 이후 최대폭 감소

- ‘23년 대중 수출 감소액이 전체 수출 감소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

수준

❍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가 전체 대중 수출 악화를 견인하였고, 그 외 합성수지

등 대부분의 주요품목 수출도 감소

- ’23.7월 기준 반도체는 대중수출 중 28.1%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며, 우리

나라의 전체 반도체 수출 중 대중 반도체 수출이 38.9%를 차지

- 그 외에 합성수지(△29.5%	, 무선통신기기(△12.9%	, 디스플레이(△45.4%	 등 주요 

품목들도 큰 폭의 수출 감소 기록

❍ 또한 대중수출 둔화는 최근의 흐름만이 아니며, ‘1 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중 

-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  년대(11.4%	 대비 ’1 년대(1.4%	 둔화

하였는데, 특히 대중수출이 ’  년대(21.5%	 대비 ‘1 년대(1.8%	 큰 폭 감소

〈그림 5〉       대중수출 추이 〈그림 6〉 ‘23년 주요품목 대중국 수출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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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23.7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18.0%를 차지하는 제2 수출국이며,

‘22.1월~’23.7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 둔화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 ‘22년 전체 수출이 6.1% 증가하였으나 대미수출은 14.5% 증가하였고,

’23.1~7월 전체 수출이 △13.0% 감소함에도 대미수출은 △1.1% 감소에 그침 

     · ‘23년은 전세계 교역량 둔화 등으로 대미수출도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중국

(△25.9%), 베트남(△21.2%), 일본(△10.2%) 등 주요국 대비 소폭

❍ 주요 대미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도 호조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대미수출 중 ’23.7월 기준 34.3%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며,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및 부품 수출 중 대미수출이 35.3%를 차지

- 대미자동차 수출은 ‘23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54.2% 증가한 147억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

❍ 그 외에 주요품목 중 반도체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정밀화학원료, 산업기계,

2차전지 등은 양호한 흐름 

- ’23년 1~7월 반도체 수출은 △62.8% 감소하였으나, 정밀화학원료, 산업기계,

2차전지 등은 각각 93.1%, 10.5%, 39.8% 증가

〈그림 7〉        대미수출 추이 〈그림 8〉 ‘23년 주요품목 대미국 수출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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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수출 감소 및 대미수출 증가로 인하여 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변화하는 추세

❍ ‘03년 대중수출이 대미수출을 추월한 뒤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나, ‘1�년 이후 대중수출 비중은 하락하고 대미수출 비중은 증가

- ’23.7월 기준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6%

및 1!.0% 수준

     · 특히 최근 2년 양국에 대한 수출은 더욱 차별화되는 양상으로, 대중수출은 

’22년(△4.4%), ‘23년(△2�.2%) 연속 감소하였으나, 대미수출은 ’22년(14.�%) 큰 폭

증가하였고, ‘23년(△0.2%)도 소폭 감소에 그침

〈그림 9〉  대중 및 대미수출 비중 추이 〈그림 10〉  대중 및 대미수출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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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중수출 주요 특징

 1. 최근 중국의 저조한 경기회복 및 과잉재고 축적에 따른 중간재 수출 감소

❑ 서비스업, 소매판매 위주의 경기반등 및 과잉재고 축적

❍ ’20~‘22년 인적·물적 이동을 제한하는 등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淸零)

방역 정책으로 중국 내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 

- ’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0%로 지난 10년 평균 6.7%에 비해 크게 저조

- 봉쇄에 따른 공장 운영 중단, 수요 악화로 소매판매, 생산, 수출입 모두 부진  

     · ’22년 주요 경제지표(5I5, %): 소매판매 △0.2, 산업생산 3.6, 수출 7.0, 수입 1.1

❍ ‘22.12월 봉쇄를 해제하였으나 3년간 누적된 경제 통제의 여파로 부동산경기 등의 

부진이 지속되었고, 서비스업·소비경기 위주로 반등하여 중간재 수출에 악영향 

- 부동산 신규 매매가 ‘22.1~’23.6월까지 전년대비 역성장하는 등 중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2)하는 부동산경기 회복이 지연 

 - 전 세계 무역량 둔화 등으로 중국의 소매판매를 제외한 산업생산, 고정투자,

수출입 지표 등이 부진한 흐름3)

    · WTO에 따르면 ‘22년 세계 무역량은 2.7% 증가, ’23년도 1.7% 증가에 그칠 전망

〈그림 11〉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그림 12〉      중국 경제지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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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2년까지는 실제치, ’23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 CEIC, Bloomberg

주   : 전년 동분기 대비 성장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 건설과 전후방 연관산업을 포함한 중국 부동산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약 2�%로 추정됨

3) ‘23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증감률 변화(11→21, %): 소매판매(+�.!→+11.4), 산업생산 (+3.0→+4.�),

고정투자(+�.1→+3.!), 수출(+0.�→△3.!), 수입(△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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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수출 감소 및 대미수출 증가로 인하여 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변화하는 추세

❍ ‘03년 대중수출이 대미수출을 추월한 뒤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나, ‘1�년 이후 대중수출 비중은 하락하고 대미수출 비중은 증가

- ’23.7월 기준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6%

및 1!.0% 수준

     · 특히 최근 2년 양국에 대한 수출은 더욱 차별화되는 양상으로, 대중수출은 

’22년(△4.4%), ‘23년(△2�.2%) 연속 감소하였으나, 대미수출은 ’22년(14.�%) 큰 폭

증가하였고, ‘23년(△0.2%)도 소폭 감소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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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중수출 주요 특징

 1. 최근 중국의 저조한 경기회복 및 과잉재고 축적에 따른 중간재 수출 감소

❑ 서비스업, 소매판매 위주의 경기반등 및 과잉재고 축적

❍ ’20~‘22년 인적·물적 이동을 제한하는 등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淸零)

방역 정책으로 중국 내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 

- ’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0%로 지난 10년 평균 6.7%에 비해 크게 저조

- 봉쇄에 따른 공장 운영 중단, 수요 악화로 소매판매, 생산, 수출입 모두 부진  

     · ’22년 주요 경제지표(5I5, %): 소매판매 △0.2, 산업생산 3.6, 수출 7.0, 수입 1.1

❍ ‘22.12월 봉쇄를 해제하였으나 3년간 누적된 경제 통제의 여파로 부동산경기 등의 

부진이 지속되었고, 서비스업·소비경기 위주로 반등하여 중간재 수출에 악영향 

- 부동산 신규 매매가 ‘22.1~’23.6월까지 전년대비 역성장하는 등 중국 GD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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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에 따르면 ‘22년 세계 무역량은 2.7% 증가, ’23년도 1.7% 증가에 그칠 전망

〈그림 11〉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그림 12〉      중국 경제지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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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과 전후방 연관산업을 포함한 중국 부동산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약 2�%로 추정됨

3) ‘23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증감률 변화(11→21, %): 소매판매(+�.!→+11.4), 산업생산 (+3.0→+4.�),

고정투자(+�.1→+3.!), 수출(+0.�→△3.!), 수입(△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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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8월 제조업 PMI

4)도 50을 지속 하회하며 최근까지 위축 국면 지속

· 제조업 PMI: 4&.2%’23.4) → 48.8%5월) → 4&.0%6월) → 4&.3%(월) → 4&.(%8월)

· 서비스업 PMI: 56.4%‘23.4) → 54.5%5월) → 53.2%6월) → 51.5%(월) → 51.8%8월)

❍ 특히 반도체의 경우 코로나 시기 전 세계적인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축적된

과잉재고가 경기둔화로 해소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악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전자제품 재고 증가율은 ’20년 15.6%, ‘21년 20.1%, ’22.1~8월 22.6%로 

가속화 

     · 중국의 전자제품 재고가 감소 후 다시 재고를 축적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이에 따라 반도체, 합성수지 등 중간재 수출은 최근 큰 폭의 감소 시현

❍ 대중수출은 반도체,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 중간재 수출이 대부분으로 중국의 

산업생산, 투자, 수출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

- ’22~‘23.(월 대중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은 83%, 소비재 수출은 5%를 차지

- ’23.1~(월 대중 수출 및 대중 중간재 수출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5.&% 감소

〈그림 13〉 미국 컴퓨터 및 전자제품 재고 〈그림 14〉 중국 전자제품 재고 및 대중 반도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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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6r�7as9ng Manager’s Index: 기업 구매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이하는 수축 국면을 의미

대중·대미수출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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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급률 향상에 따른 전통 제조 품목의 수출 감소 및 품목 구성 변화 

❑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 강화로 주요 대중 수출 품목이었던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은 ’14년 이후 최근까지 정체 또는 감소

❍ 중국 정부는 ’14년 신창타이(新常態), ‘15년 중국제조 20255)를 언급하며 수출의

존도 축소, 내수 증진, 제조업 자급률 제고 등의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

- 내수 부양 정책으로 중국의 수입금액은 ‘15�’22년 연평균 5�2% 증가하여 

‘0(�’14년(13�0%) 대비 큰 폭 축소되었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에서

중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6)

❍ 이에 따라 ’14년 이후 전통 제조 품목이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 ’14년 대비 ‘22년 품목별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반도체(1!%→33%),

디스플레이(16%→4%), 석유화학(15%→1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6%→1%)

 

❑ 중·저위 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감소, 고위 기술 수출 비중은 증가
 

❍ UN의 기술 수준별 분류에 따라 상품을 저·중·고위 기술 제조업 등으로 분류 가능

- 저위에는 가죽·섬유·종이 등, 중위에는 자동차·플라스틱·선박 등, 고위에는 

항공기·의료용 진단기기·통신장비·트랜지스터 등이 포함

〈그림 15〉 주요 대중수출 품목 비중 추이 〈표 1〉    기술 수준별 대중수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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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49.4

자료 : 무역협회
주   : %
자료 : 무역협회

5) 시진핑주석은 ‘14년 신창타이(n?; normal) 시대에 적응하여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
으며, ’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하여 핵심 제조업 부품의 자급률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  

6) 전 세계 에틸렌 생산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14년 14�4%에서 ’21년 1!�2%까지 증가하였고, 디스
플레이(L@D, OLED) 점유율도 ‘20년 36�2%에서 ’21년 40%로 증가하여 세계 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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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8월 제조업 PMI

4)도 50을 지속 하회하며 최근까지 위축 국면 지속

· 제조업 PMI: 4&.2%’23.4) → 48.8%5월) → 4&.0%6월) → 4&.3%(월) → 4&.(%8월)

· 서비스업 PMI: 56.4%‘23.4) → 54.5%5월) → 53.2%6월) → 51.5%(월) → 51.8%8월)

❍ 특히 반도체의 경우 코로나 시기 전 세계적인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축적된

과잉재고가 경기둔화로 해소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악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전자제품 재고 증가율은 ’20년 15.6%, ‘21년 20.1%, ’22.1~8월 22.6%로 

가속화 

     · 중국의 전자제품 재고가 감소 후 다시 재고를 축적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이에 따라 반도체, 합성수지 등 중간재 수출은 최근 큰 폭의 감소 시현

❍ 대중수출은 반도체,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 중간재 수출이 대부분으로 중국의 

산업생산, 투자, 수출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

- ’22~‘23.(월 대중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은 83%, 소비재 수출은 5%를 차지

- ’23.1~(월 대중 수출 및 대중 중간재 수출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5.&% 감소

〈그림 13〉 미국 컴퓨터 및 전자제품 재고 〈그림 14〉 중국 전자제품 재고 및 대중 반도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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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급률 향상에 따른 전통 제조 품목의 수출 감소 및 품목 구성 변화 

❑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 강화로 주요 대중 수출 품목이었던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은 ’14년 이후 최근까지 정체 또는 감소

❍ 중국 정부는 ’14년 신창타이(新常態), ‘15년 중국제조 20255)를 언급하며 수출의

존도 축소, 내수 증진, 제조업 자급률 제고 등의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

- 내수 부양 정책으로 중국의 수입금액은 ‘15�’22년 연평균 5�2% 증가하여 

‘0(�’14년(13�0%) 대비 큰 폭 축소되었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에서

중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6)

❍ 이에 따라 ’14년 이후 전통 제조 품목이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 ’14년 대비 ‘22년 품목별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반도체(1!%→33%),

디스플레이(16%→4%), 석유화학(15%→1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6%→1%)

 

❑ 중·저위 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감소, 고위 기술 수출 비중은 증가
 

❍ UN의 기술 수준별 분류에 따라 상품을 저·중·고위 기술 제조업 등으로 분류 가능

- 저위에는 가죽·섬유·종이 등, 중위에는 자동차·플라스틱·선박 등, 고위에는 

항공기·의료용 진단기기·통신장비·트랜지스터 등이 포함

〈그림 15〉 주요 대중수출 품목 비중 추이 〈표 1〉    기술 수준별 대중수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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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진핑주석은 ‘14년 신창타이(n?; normal) 시대에 적응하여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
으며, ’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하여 핵심 제조업 부품의 자급률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  

6) 전 세계 에틸렌 생산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14년 14�4%에서 ’21년 1!�2%까지 증가하였고,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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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수출을 기술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0년 대비 ‘22년 중·저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감소하였고, 고위기술 수출 비중은 증가 

- 중·저위기술 제조업이 전체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년 48%, ‘10년

33.7%, ’22년 26.2%로 감소하였으나, 고위기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각 20.6%, 44.0%, 49.4%로 증가 

- 이는 중국이 중·저위 기술 영역은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자체 생산이 어려운 

고위기술 제품 위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

3.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 하락

❑ 중국의 수입처 변화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중요도 하락

❍ ’05년 이후 중국 수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23년 중국의 대세계 수입국 순위에서도 5위로 하락

- 중국의 수입국 중 우리나라 비중 및 순위: 11.7%, 2위(‘05) → 9.6%, 1위

(‘13�’19) → 6.1%, 5위(’23.6)

❍ 최근 들어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액 감소는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

- ‘22년 및 ’23년 상반기 중국의 수입 증감률은 각각 1.4%, △6.6%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금액의 증감률은 △6.3%, △25.0%

〈그림 16〉 중국의 전체 및 대한국 수입 증감률 〈그림 17〉   중국의 주요 수입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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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베트남 등 ASEAN과 대만 등에서의 

수입은 증가

- 중국의 대ASEAN 수입 비중은 ‘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대만은 ‘ 년 

이후 우리나라를 대체하여 중국의 제1 수입국으로 부상 

· 미·중 갈등 심화 이후 중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7)

하고 있으며, 대ASEAN

8) 수입 비중은 ’14년 8�'"에서 ’�년 1��"로 증가

· 중국의 메모리·비메모리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

하는 비중은 줄고 대만 및 ASEAN의 비중은 증가함

〈표 2〉              중국 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수입 점유율 변화(%p)

품목
점유율 증감(2017→2022년)

한국 대만 아세안 일본 미국

메모리반도체 △4.9 +5.3 +0.1 △1.0 △3.0

비메모리반도체 △0.5 +6.7 △5.1 +0.3 △2.8

전자집적회로 +1.5 +3.9 △1.2 △2.0 +0.3

무선송수신기기 +9.1 +0.2 +15.9 △5.2 △0.3

파라-크실렌(석유화학 제품) △4.1 +0.3 +12.7 △1.8 △1.8

자료 : 무역협회

7) 시진핑 주석은 ‘1�11월 아세안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전략동반자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아세안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 

8)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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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비중은 감소하였고, 고위기술 수출 비중은 증가 

- 중·저위기술 제조업이 전체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년 48%, ‘10년

33.7%, ’22년 26.2%로 감소하였으나, 고위기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각 20.6%, 44.0%, 49.4%로 증가 

- 이는 중국이 중·저위 기술 영역은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자체 생산이 어려운 

고위기술 제품 위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

3.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 하락

❑ 중국의 수입처 변화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중요도 하락

❍ ’05년 이후 중국 수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23년 중국의 대세계 수입국 순위에서도 5위로 하락

- 중국의 수입국 중 우리나라 비중 및 순위: 11.7%, 2위(‘05) → 9.6%, 1위

(‘13�’19) → 6.1%, 5위(’23.6)

❍ 최근 들어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액 감소는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

- ‘22년 및 ’23년 상반기 중국의 수입 증감률은 각각 1.4%, △6.6%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금액의 증감률은 △6.3%, △25.0%

〈그림 16〉 중국의 전체 및 대한국 수입 증감률 〈그림 17〉   중국의 주요 수입국 비중

-30.0

-20.0

-10.0

0.0

10.0

20.0

30.0

40.0

50.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전체 수입증감률 대한국 수입증감률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04 '07 '10 '13 '16 '19 '22

(%) 한국 대만 아세안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무역협회

대중·대미수출 동향 분석

2023. 9 제814호  13  

❍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베트남 등 ASEAN과 대만 등에서의 

수입은 증가

- 중국의 대ASEAN 수입 비중은 ‘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대만은 ‘ 년 

이후 우리나라를 대체하여 중국의 제1 수입국으로 부상 

· 미·중 갈등 심화 이후 중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7)

하고 있으며, 대ASEAN

8) 수입 비중은 ’14년 8�'"에서 ’�년 1��"로 증가

· 중국의 메모리·비메모리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

하는 비중은 줄고 대만 및 ASEAN의 비중은 증가함

〈표 2〉              중국 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수입 점유율 변화(%p)

품목
점유율 증감(2017→2022년)

한국 대만 아세안 일본 미국

메모리반도체 △4.9 +5.3 +0.1 △1.0 △3.0

비메모리반도체 △0.5 +6.7 △5.1 +0.3 △2.8

전자집적회로 +1.5 +3.9 △1.2 △2.0 +0.3

무선송수신기기 +9.1 +0.2 +15.9 △5.2 △0.3

파라-크실렌(석유화학 제품) △4.1 +0.3 +12.7 △1.8 △1.8

자료 : 무역협회

7) 시진핑 주석은 ‘1�11월 아세안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전략동반자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아세안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 

8)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계산



이슈분석

14  | 산은조사월보

Ⅲ. 대미수출 주요 특징

1. 경기호조 및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른 자동차 수출 증가

❑ 양호한 고용상황 등에 따른 자동차 판매 호조 및 전기차 수요 증가

❍ ‘21년 이후 미국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 상황으로 소비 여력 풍부

- ’21.11월 실업률 4.2%를 기록한 이후 지속 3%대를 유지 중이고, ‘22년 평균 전월비

일자리 증가폭9)도 약 40만명으로 ’10�‘19년 평균치 18만명을 크게 웃돎

- 소매판매도 ’22�‘23.7월 전월비 평균 0.48% 증가하는 등 예상대비 양호한 증가 

❍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요도 증가

- ’17�‘22년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연평균 42.3% 증가하였고, 전기차 수입도 

110.0% 증가

❍ 이에 따라 미국에서 대표적인 소비재인 자동차의 수입이 큰 폭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미자동차 수출 및 전기차 수출도 증가

- 미국은 전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입국으로 ’22년 및 ‘23년 상반기 미국의 자동차

수입은 각각 13.'%, 22.7% 증가

〈그림 18〉 전체 및 대미 자동차 수출 추이 〈그림 19〉     미국 자동차 수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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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일자리의 전월비 증가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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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대미자동차 수출은 ’22년 및 ‘23년 각각 29.6%, 47.6% 증가

- 전기차 수출도 ’17�‘23년 증가하여 ’23년 반기 기준 약 22억달러 수출하였고,

전체 대미자동차 수출 중 약 15% 차지

❍ 또한 미국의 자동차 수입 증가폭 보다 우리나라의 대미자동차 수출 증가폭이 큰데

이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

- ‘23년 상반기 미국의 자동차10) 수입 증가율은 22.7%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대미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54.2%임

- 미국 내 현대․기아 차 판매 비중은 ’18년 7.4%에서 ‘23년 상반기 10.6%로 

꾸준히 증가

2. 산업기계, 전기차 배터리 등 정부 정책 관련 품목의 수출 증가

❑ 리쇼어링 정책 등에 따른 제조업 투자, 인프라 투자 활성화, 친환경 정책 등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기계, 전기차 배터리 등의 수출 확대

❍ 미국은 ’10년대 이후 리쇼어링11)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미국 내 공장건설 등을 지원

- ‘10�’22년 리쇼어링으로 미국에 복귀한 기업 수는 6,500개사로 추정12)

- 이에 따라 공장건설 등에 필요한 건설중장비 등 산업기계의 대미수출도 ‘10년 

이후 연평균 13.3%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반도체 등으로의 투자 집중13)

, IIJA(미국 사회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 법) 및 IRA법 등의 통과 이후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최근까지 산업기계 수출 호조 지속 

- ’23년 상반기 미국의 제조업 건설투자는 전년비 75.5% 증가하였고, 산업기계 

수출도 ’22년 15.0%, ‘23년 상반기 11.4% 증가

❍ 또한 전기차 전환 의무 행정명령(’21) 및 IRA(‘22) 등 친환경 정책을 통한 전기차

시장 확대로 우리나라의 정밀화학 원료, 전기차 배터리 수출도 크게 증가세

10) HS CODE 8703(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기준 

11) Re-shoring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며, 미․중 갈등, 코로나 
발생 이후 미국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복귀를 지원

12) Reshoring initiative(2022)

13) WSJ(America is back in the factory b6siness, ‘23.4.8)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분야에 막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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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대미자동차 수출은 ’22년 및 ‘23년 각각 29.6%, 47.6% 증가

- 전기차 수출도 ’17�‘23년 증가하여 ’23년 반기 기준 약 22억달러 수출하였고,

전체 대미자동차 수출 중 약 15% 차지

❍ 또한 미국의 자동차 수입 증가폭 보다 우리나라의 대미자동차 수출 증가폭이 큰데

이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

- ‘23년 상반기 미국의 자동차10) 수입 증가율은 22.7%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대미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54.2%임

- 미국 내 현대․기아 차 판매 비중은 ’18년 7.4%에서 ‘23년 상반기 10.6%로 

꾸준히 증가

2. 산업기계, 전기차 배터리 등 정부 정책 관련 품목의 수출 증가

❑ 리쇼어링 정책 등에 따른 제조업 투자, 인프라 투자 활성화, 친환경 정책 등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기계, 전기차 배터리 등의 수출 확대

❍ 미국은 ’10년대 이후 리쇼어링11)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미국 내 공장건설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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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공장건설 등에 필요한 건설중장비 등 산업기계의 대미수출도 ‘10년 

이후 연평균 13.3%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반도체 등으로의 투자 집중13)

, IIJA(미국 사회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 법) 및 IRA법 등의 통과 이후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최근까지 산업기계 수출 호조 지속 

- ’23년 상반기 미국의 제조업 건설투자는 전년비 75.5% 증가하였고, 산업기계 

수출도 ’22년 15.0%, ‘23년 상반기 11.4% 증가

❍ 또한 전기차 전환 의무 행정명령(’21) 및 IRA(‘22) 등 친환경 정책을 통한 전기차

시장 확대로 우리나라의 정밀화학 원료, 전기차 배터리 수출도 크게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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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e-shoring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며, 미․중 갈등,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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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30년까지 미국 내 신차의 50%를 친환경차로 만들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 전기차에 대하여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

전환을 지원

- 2차전지 등에 쓰이는 정밀화학원료 및 2차전지 수출은 ’21년 이후 크게 증가14)

〈그림 20〉   미국 항목별 건설투자 추이 〈그림 21〉   주요품목 대미 수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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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제조업투자는 비주택투자의 하위항목임
자료 : U.S. Census Bureau

주   : ‘23년은 1~7월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참고〉                           IIJA법 및 IRA법 현황
❑ IIJA(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 법)

  ❍ 미국 사회기반시설의 보수와 확충,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공동체 발전 등에 투자하기 

위해 ‘21.11월 발효된 법으로 향후 5년간 1.2조$(약 1,500조원)의 연방지원금을 책정

    - 전미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인프라는 평균 D+ 등급으로 노후화에 따른 재건이 시급

  ❍ 1.2조$ 중 5.5천억$를 교통, 광대역 인터넷, 에너지와 전기, 수도 기반시설 등에 신규 투자 

예정으로, 오래된 교량 정비 등 도로/교량 사업(1.1천억$), 전력인프라(730억$), 철도 노선 

정비(660억$) 등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에 상당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친환경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향후 10년간 4.3천억$(약 57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22.8월 발효

  ❍ 총 예산의 84.4%인 3.7천억$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편성되었으며, 친

환경 차량 세액공제, 개인 대상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

    - 장기간(10년) 진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들의 친환경 사업 투자 유인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2022), PWC(2022) 등 토대로 정리

14) 대미수출 증감율(%, ‘21→’22→‘23�1�7월): 정밀화학원료 48→1&&→75, 2차전지 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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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 수출악화

 ❑ 아마존 등 미국 주요 클라우드 기업의 서버 투자 축소 등으로 최근 대미 반도체 

수출은 큰 폭 감소

❍ 우리나라의 대미반도체 수출은 메모리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변동 등에 따라 

수출 변동성도 크게 나타남

- 미국의 반도체 수입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90% 이상을 차지하여 주력을 

이루는 가운데, 국내 대미반도체 수출은 87%가 메모리 반도체로 구성

-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 금액은 장기간 정체되었으며, 경기변동 등에 

따라 수출 변동성이 큼

     · ’01~‘17년 대미반도체 수출 금액은 34억$~46억$ 사이에서 정체되었으며, ’18년 

이후 서버 투자 증가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

     

❍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큰 폭 감소(‘23.1~7월 △62.8%)

하였는데 주요 클라우드 기업의 서버 투자 축소의 영향

- 메모리반도체 매출은 서버 투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클라우드 서버15)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서버 투자가 둔화

     · ’23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아마존(32), MS(23), 구글(10), 알리바바(4), 기타(31)

     · ’22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매출 중 서버용 비중은 각각 32%, 44%

16)

〈그림 22〉    대미 반도체 수출 추이 〈표 3〉   미국 클라우드 기업 서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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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체 서버 중 클라우드 서버 비중은 ‘20년 32%에서 ’24년 52%까지 증가할 전망(SDaDi+Da)

16) Omdia(‘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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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미국 항목별 건설투자 추이 〈그림 21〉   주요품목 대미 수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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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버15)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서버 투자가 둔화

     · ’23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아마존(32), MS(23), 구글(10), 알리바바(4), 기타(31)

     · ’22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매출 중 서버용 비중은 각각 32%, 44%

16)

〈그림 22〉    대미 반도체 수출 추이 〈표 3〉   미국 클라우드 기업 서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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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자료 : Trendforce(‘23.1)

15) 전체 서버 중 클라우드 서버 비중은 ‘20년 32%에서 ’24년 52%까지 증가할 전망(SDaDi+Da)

16) Omdia(‘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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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 하반기 수출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불안 요인이 상존하여, 

수출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   

❍ ’22년 하반기 수출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단가

상승, 반도체 재고 조정 등으로 ‘23년 하반기 수출은 완만한 개선 전망 

- ‘22년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수출의 기저효과가 ’23년 상반기 수출에 부담을

주었으나, ‘22년 하반기부터는 둔화 흐름 나타난바 기저효과가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

- ‘23.7월 이후 반등한 국제유가로 인하여 석유화학·제품 수출 감소 폭 축소 전망

     · 유가(WTI, $/BBL): 68(‘23.5末) → 70(6末) → 81(7末) → 86(&.5)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및 금액지수가 회복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에서 재고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시 점진적인 수출 개선이 가능할 전망 

❍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세계 교역량 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및 제한적인

부양책, 자급률 강화 등은 장기적으로 수출 개선을 제약할 요인

-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리쇼어링 등은 교역량 감소 및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경기둔화 등은 수출 회복을 제약할 전망  

- 또한 중국의 높은 정부부채(‘22년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6.6%로 IMF권고치

(△3%) 초과) 등은 정부의 부양책을 제한하여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

〈그림 23〉  반도체 수출 금액·물량 지수 〈그림 24〉   미국·중국 전자제품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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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대중국 소비재 수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하고, 

통상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ASEAN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필요

❍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고급화 전략, 고부가가치 제조업 제품에 대한 경쟁력 

지속 제고 필요  

- 중국은 세계 2위 소비시장이나, 아직 GDP 대비 소비 비중은 선진국 대비 미진

하여 향후 소비재 시장 성장 여력 충분17)

- 중국은 중·저위 제조업에서 자급률을 지속 향상하고 있어,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고위 기술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할 전망

❍ 미·중 패권 분쟁 등은 중국의 고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대한국 

수입 비중도 감소 추세인바, 아세안 등으로의 수출국 다변화 긴요

-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국의 대베트남 수입이 증가18)하였고, 글로벌 기업의 대

베트남·태국 공장 투자가 늘어나는 등 ASEAN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통상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수출 확대가 필요 

 ❑ 또한 미국의 인프라, 친환경, 첨단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기회요인인

바, 이를 활용한 대미수출 확대가 필요

❍ 미국은 IIJA(’21), IRA(‘22) 등으로 향후 10년간 인프라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인바, 관련 분야 수출 확대 전략 필요 

- R&D 투자 확대, 현지 기업 및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하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장 진출을 늘릴 전략 마련이 중요

❍ 또한 현재 초기 시장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메모리에 집중되어 있어, 차세대 반도체 개발 지원 등이 필요

- AI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시장은 현재 초기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19)하고 있는바,

원천기술 확보,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을 첨단·시스템 

반도체로 확장해 나갈 필요 

17) GDP 대비 소비 비중(%, ’21): 중국 53.9, 미국 82.6, 일본 74.9, 독일 71.4, 한국 64.3 등 

18) ’19�22년 사이 미국의 대중 수입이 연평균 0.6% 증가한 반면 베트남 수입은 27% 증가함

19) 시스템반도체 중 AI 반도체 비중이 ’22년 12%에서 ‘30년 31%로 확대할 전망(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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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 하반기 수출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불안 요인이 상존하여, 

수출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   

❍ ’22년 하반기 수출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단가

상승, 반도체 재고 조정 등으로 ‘23년 하반기 수출은 완만한 개선 전망 

- ‘22년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수출의 기저효과가 ’23년 상반기 수출에 부담을

주었으나, ‘22년 하반기부터는 둔화 흐름 나타난바 기저효과가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

- ‘23.7월 이후 반등한 국제유가로 인하여 석유화학·제품 수출 감소 폭 축소 전망

     · 유가(WTI, $/BBL): 68(‘23.5末) → 70(6末) → 81(7末) → 86(&.5)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및 금액지수가 회복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에서 재고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시 점진적인 수출 개선이 가능할 전망 

❍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세계 교역량 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및 제한적인

부양책, 자급률 강화 등은 장기적으로 수출 개선을 제약할 요인

-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리쇼어링 등은 교역량 감소 및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경기둔화 등은 수출 회복을 제약할 전망  

- 또한 중국의 높은 정부부채(‘22년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6.6%로 IMF권고치

(△3%) 초과) 등은 정부의 부양책을 제한하여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

〈그림 23〉  반도체 수출 금액·물량 지수 〈그림 24〉   미국·중국 전자제품 재고

-60

-40

-20

0

20

40

60

'20.1 '20.6 '20.11 '21.4 '21.9 '22.2 '22.7 '22.12 '23.5

(%)

수출금액지수 수출물량지수

-10.0

-5.0

0.0

5.0

10.0

15.0

20.0

25.0

30.0

'18.3 '19.3 '20.3 '21.3 '22.3 '23.3

(%)
미국 중국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CEIC, Bloomberg

대중·대미수출 동향 분석

2023. 9 제814호  19  

 ❑ 향후 대중국 소비재 수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하고, 

통상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ASEAN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필요

❍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고급화 전략, 고부가가치 제조업 제품에 대한 경쟁력 

지속 제고 필요  

- 중국은 세계 2위 소비시장이나, 아직 GDP 대비 소비 비중은 선진국 대비 미진

하여 향후 소비재 시장 성장 여력 충분17)

- 중국은 중·저위 제조업에서 자급률을 지속 향상하고 있어,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고위 기술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할 전망

❍ 미·중 패권 분쟁 등은 중국의 고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대한국 

수입 비중도 감소 추세인바, 아세안 등으로의 수출국 다변화 긴요

-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국의 대베트남 수입이 증가18)하였고, 글로벌 기업의 대

베트남·태국 공장 투자가 늘어나는 등 ASEAN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통상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수출 확대가 필요 

 ❑ 또한 미국의 인프라, 친환경, 첨단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기회요인인

바, 이를 활용한 대미수출 확대가 필요

❍ 미국은 IIJA(’21), IRA(‘22) 등으로 향후 10년간 인프라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인바, 관련 분야 수출 확대 전략 필요 

- R&D 투자 확대, 현지 기업 및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하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장 진출을 늘릴 전략 마련이 중요

❍ 또한 현재 초기 시장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메모리에 집중되어 있어, 차세대 반도체 개발 지원 등이 필요

- AI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시장은 현재 초기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19)하고 있는바,

원천기술 확보,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을 첨단·시스템 

반도체로 확장해 나갈 필요 

17) GDP 대비 소비 비중(%, ’21): 중국 53.9, 미국 82.6, 일본 74.9, 독일 71.4, 한국 64.3 등 

18) ’19�22년 사이 미국의 대중 수입이 연평균 0.6% 증가한 반면 베트남 수입은 27% 증가함

19) 시스템반도체 중 AI 반도체 비중이 ’22년 12%에서 ‘30년 31%로 확대할 전망(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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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자력발전의 변천

Ⅱ. 제4세대 원자로 개발 동향

Ⅲ. 제4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과제

원자력 발전 시스템은 1950년 상업적 이용을 시작으로 시대 변화와 요구에 

따라 기술적 진보를 거듭하여 진화해왔다. 현재는 2030년 이후를 겨냥한 

혁신 개념의 원자력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제4세대 원자로(G?nIR)라

한다. 냉각재로 물을 사용했던 3세대의 경수로형과 달리 제4세대 원자로는 

다양한 물질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비(非)경수로형 원자로라고도 불린다.

높은 안전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의 기술적 목표로 개발중인 4세대 원자로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선진국 11개국으로 결성된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을 통해 국제 공동 연구개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GIF에서 제시된 6개 개념 노형 중 소듐냉각고속로(�FB),

초고온가스로(RC/B)의 개발과 함께 최근 용융염원자로(3�B)의 원천기술을

개발 중이다.

소듐냉각고속로(�FB)는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원자로 제어와 경제성 문제를 해결

해야 하며 정치·외교적 요소가 작용하는 이슈도 있다. 초고온가스로(RC/B)는

수소생산, 산업 공정열 제공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원자로로, 초고온

소재 개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융염원자로(3�B)는 냉각재와 핵연료를 

일체화된 용융염 형태로 활용하며 소형화가 가능하여 해양, 우주, 선박 등 

소규모 분산 전원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원자로로 높은 열과 부식을 견딜 수 

있는 재료와 용융염 물성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제4세대 원자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무탄소 발전, 사용후핵

연료 감소, 분산 에너지원으로의 활용, 대량의 열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 등

장점이 많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